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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본 연구는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향후 ICT R&D 전략과 기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분석 연구임

 기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5대 핵심 트렌드의 특징과 변화 
양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트렌드 간 상관관계를 파악함이 목적

 주요 내용

[기술 트렌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은 최근 급속한 기술혁신을 
보이면서 기술 자체의 진화궤적과 비즈니스 모델에 큰 변화를 초래

 신기술 등장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는 단순 정보유출을 넘어 개인, 사회, 국가 단위의 
물리적 인프라와 인간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보안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

 글로벌 기술 경쟁이 기업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정치 패권주의와 맞물려 진행되고 
ICT기술이 경제력과 군사력의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강대국 간 디지털 냉전을 촉발

기술 가속되는 ICT 발전과 미래 기술패권을 향한 디지털 냉전
1 인공지능의 확산과 넥스트 딥러닝을 준비하는 혁신의 다양화
2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기대와 현실 간의 불균형
3 차세대 컴퓨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자 우위’ 경쟁 본격화
4 산업용 3D프린팅 기술혁신이 만드는 Prototyping to Producing
5 진화가 아닌 혁명으로서 사물인터넷과 엣지컴퓨팅의 만남
6 신기술 등장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확산
7 미래 기술패권을 위한 ICT 경쟁 심화와 디지털 냉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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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렌드]
 국제사회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스트롱맨들의 등장에 따라 신국가주의가 
부상하면서 지난 반 세기동안 유지되어 온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균열이 발생

 특히 중국의 부상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

 국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새로운 국제문제가 증가하면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나 강대국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은 국제 거버넌스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

정치 신국가주의 부상과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 증가
8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신국가주의 부상
9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
10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 증가와 갈등 고조
11 비국가 권력 확대 및 국가 간 분쟁 증가
12 글로벌 거버넌스 다양화 및 협력의 필요성 증대

[경제 트렌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등이 나타나고 중국 등 개발도상
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세계화, 국제자유무역 기조에 이상 신호가 발생

 자국우선주의 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 자동화 등 지난 반세기의 대표적 
메가트렌드의 부작용이라 볼 수 있는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투영된 것이라 해석 가능

 ICT 기술혁신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낳고 있으며 재화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면서 산업 구조를 변혁 중

경제 성장의 가장자리에 선 부자와 강대국들
18 선진국들의 성장 정체와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지속
19 중국 등 새로운 경제 패권의 성장
20 보호무역 재등장
21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 확대
22 디지털 경제와 산업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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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렌드]
 인구 증가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
회적 역동성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

 중산층, 도시민들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대거 나타나면서 지구촌의 문화, 
경제적 변화가 개발도상국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가 나타나고 가족 개념이 해체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 발생

사회 새로운 젊은 세대와 공존해야 하는 부유한 노인들
13 고령화와 평균연령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지속
14 개발도상국 인구는 급증, 선진국 인구 증가는 정체
15 세계 중산층 인구 및 도시 인구 증가
16 여성의 소득과 지위 향상
17 세계적 현상이 되어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 

[환경 트렌드]
 지구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공조 분위기가 약화

 지구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식량, 
물 등의 자원 소모량이 늘고 공급 안정성은 저해되는 악순환이 발생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의 증가와 지난 세기의 산업화 부작용으로 축적된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세계인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어 각 국의 다양한 대응
책이 발동되었으나 실효성은 의문

환경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부채, 누가 갚아야 하나
23 뜨거워지는 지구, 답보하는 공동 대응
24 물, 식량 등 생존 필수 자원의 공급 불안정
25 인간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의 지속적 증가





Ⅰ

개요
1. 연구 목적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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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술 확산과정에서 발생할 사회·경제적 이슈를 발굴·분석하여 ICT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사회연구와 기술 변화에 대한 동적 변화를 바탕으로 R&D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 미래기술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미래사회연구) 기술이 글로벌 트렌드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기술적 해결책, 법·제도 개선 방안, 비즈니스 모델 등을 연구

- (미래기술연구) 기술 자체의 진화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환경 등 글로벌 트렌드
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니즈와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신기술 도메인 등을 연구

 글로벌 트렌드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속적이고 거시적인 힘의 원천으로 국가, 기업,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

-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거대한 트렌드가 최근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으로 인해 
미래 전망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기에 사전에 기회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미래연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분석의 틀인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관점에서 5대 분야별 핵심 트렌드를 분석

그림 1 글로벌 트렌드 연구의 목적 및 활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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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트렌드 자료를 바탕으로 25대 핵심 트렌드를 요약 및 분석

표 1 25대 글로벌 트렌드

기술 가속되는 ICT 발전과 미래 기술패권을 향한 디지털 냉전
1 인공지능의 확산과 넥스트 딥러닝을 준비하는 혁신의 다양화
2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과도한 기대와 현실 간의 불균형
3 차세대 컴퓨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자 우위’ 경쟁 본격화
4 산업용 3D프린팅 기술혁신이 만드는 Prototyping to Producing
5 진화가 아닌 혁명으로서 사물인터넷과 엣지컴퓨팅의 만남
6 신기술 등장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확산
7 미래 기술패권을 위한 ICT 경쟁 심화와 디지털 냉전 시작

정치 신국가주의 부상과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 증가
8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신국가주의 부상
9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
10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 증가와 갈등 고조
11 비국가 권력 확대 및 국가 간 분쟁 증가
12 글로벌 거버넌스 다양화 및 협력의 필요성 증대

경제 성장의 가장자리에 선 부자와 강대국들
13 선진국들의 성장 정체와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지속
14 중국 등 새로운 경제 패권의 성장
15 보호무역 재등장
16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 확대
17 디지털 경제와 산업 구조 변화

사회 새로운 젊은 세대와 공존해야 하는 부유한 노인들
18 고령화와 평균연령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지속
19 개발도상국 인구는 급증, 선진국 인구 증가는 정체
20 세계 중산층 인구 및 도시 인구 증가
21 여성의 소득과 지위 향상
22 세계적 현상이 되어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 

환경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부채, 누가 갚아야 하나
23 뜨거워지는 지구, 답보하는 공동 대응
24 물, 식량 등 생존 필수 자원의 공급 불안정
25 인간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의 지속적 증가

_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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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기대와 현실 불균형
3. ‘양자 우위’ 경쟁 본격화
4. 3D프린팅 기술혁신 가속
5. 사물인터넷과 엣지컴퓨팅의 만남
6. 사이버 리스크 확산
7. ICT 패권경쟁, 디지털 냉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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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 트렌드

1  인공지능, 확산과 혁신 다양화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 이미지 인식 분야를 시작으로 음성 
인식 분야로 확산되면서 인공지능의 산업적 활용이 보편화되는 추세

-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패턴 인식, 의사결정, 예측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어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AI for X’ 트렌드가 확산

※ 이미지인식 기술이 비즈니스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한데 이어 최근 AI 스피커 등 음
성인식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

※ 금융, 의료, 바이오, 에너지, 운송, 중공업, 농업, 유통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고유 데이터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핵심 가치를 찾거나 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증가

- 클라우드 중심의 중앙집중식 구조에서 AI 실시간성과 개인화를 보장하기 위해 자
동차, 스마트폰 등 기기에 지능이 내재화되면서 엣지 컴퓨팅 구조로 분산화

※ Apple A11, Intel Myriad X, Huawei AI Processor, Tesla Autopilot 등이 대표적

- 오픈소스 및 유료 서비스 확대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개인이 
직접 쉽게 인공지능 제품을 만들 수 있는 DIY AI 시대 도래

※ Google AI Yourself 프로젝트 착수, Amazon DeepLens 출시 등이 대표적

- McKinsey에 따르면 AI 기술이 19개 산업 분야에서 연간 3.5조~5.8조 달러의 경
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

그림 2 산업별 인공지능 임팩트

_출처 : McKinse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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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술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인공지능이 미래 디지털 패권의 핵심 영역
으로 인식되며 세계 각국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진행 중

- 미래 AI 산업의 주도권 다툼은 딥러닝 등 SW 영역을 넘어 인간의 뇌를 닮은 AI 
반도체 영역으로 확산1)

※ 2021년 AI 반도체 세계 시장규모는 3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2) 미국(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 중국(Cambricon Technologies, Horizon Robotics, DeePhi Tech 등 
스타트업 중심 개발), 일본(Sony, SoftBank, Fujitst 등), 한국(삼성 등)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

- 글로벌 ICT 기업들의 AI 스타트업 인수가 압도적인 가운데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내세우며 서비스로의 인공지능 전략으로 AI 제국 기업화 가속

※ 2017년 글로벌 ICT 기업들의 AI 스타트업 인수는 총 115건이며 지난 4년 동안 약 5배 증가

-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구도에서 인공지능이 미래 디지털 패
권의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핵심 기술력 확
보와 시장 선점을 치열하게 전개

- 기업전략과 별도로 지적재산권보호, M&A시장견제, 자국 데이터보호 등 국가차원
의 정책이 추진

- 특히 데이터 생산량은 2016년 16조 GB에서 2026년 163조 GB로 10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동시에 기술자체의 불완전성과 기술남용으로 인한 사
고, 테러 가능성, AI 무기화 등 사회적 위험과 일자리 위협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인공지능 SW의 불완전성과 해킹 가능성은 우발적, 인위적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악의적 사용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높임

※ Tesla, Uber 등 자율주행기능이 탑재된 자동차 사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 해킹 사고 등

-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력 척도가 과거 ‘미사일 격차’에서 ‘사이버 역량 격차’로 변
모하면서 전통적인 국방과 AI기반 사이버보안이 통합되는 추세

※ 정부 조직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증가하고 데이터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지난 5년간 총 134
개 기업이 36억 5천만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이버보안 시장에서 AI 기반 스타트업이 급증

-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존 블루칼라 일자리 수와 성격이 변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접목된 자동화 및 증강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화이트칼라 일자리 자동화를 가속

※ AI로 인한 제조업 자동화는 일부 작업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나 새로운 블루칼라 일자리를 만
들고 있으며 사무적 성격이 강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까지 위협

1) AI 반도체와 별도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기존 반도체 시장은 더 빠른 연산 능력을 위한 CPU와 
GPU,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FPGA와 ASIC 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 중

2)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성장엔진, AI 반도체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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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 알고리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의 또 다른 혁신을 이끌 전망

- 2012년 이후 딥러닝을 이용한 시각지능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스피커 등 언어지능으로 확대

- 이 과정에서 현재의 딥러닝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한 결과를 재
활용할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냄

- 이에 따라 딥러닝 이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또 다른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
은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음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비교사 학습방법으로 진품에 가까운 모조
품을 생성하는 원리로서 AI를 ‘수동적 인식’에서 ‘능동적 생성’으로 진화 시도

  <Transfer Learning> 기존에 만들어진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
로 모델을 생성하고 예측력을 높임

  <Explainable AI> 블랙박스와 같은 딥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동작과정과 판단 근거를 제공하려는 시도

  <Capsule Networks> 사람의 뇌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사물의 구
성요소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계산

그림 3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혁신적 인공지능 알고리즘

_출처 : McKinsey (2018)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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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기대와 현실 불균형

 세계 시장조사기관과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적 가능성을 넘어 사회적 파
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WEF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으로 예상하며, Gartner
는 블록체인이 새로운 매출 창출과 다양한 산업부문(금융, 의료, 공공영역 등)에서 비용 절감을 통
해 2025년까지 사업 가치 176억 달러, 2030년까지 3조 달러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

- 주목할 점은 2017년 블록체인에 대한 VC 투자가 10억 달러에 이르고 신생 벤처
기업의 ICO 투자가 급증하는 등 블록체인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진행

그림 4 블록체인의 산업적 가치 전망

_출처 : Gartner (2017)

 현재 블록체인 시장의 주된 참여자는 크게 기존 대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정부기관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금융기관, ICT 기업, 제조업체 등 대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

- 금융기관의 경우 비용 감축과 거래 간소화를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블록체인 독자개발과 스타트업에 대한 출자와 제휴를 맺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 Visa는 국제 결재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Swift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후, 스타트업 Chain
과 함께 국제 결재 네트워크 ‘Visa B2B Connect’를 공동 개발

※ J.P.Morgan은 2016년 개방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
한 ‘Quoru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18년 3월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

- ICT 기업의 경우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기업용 자원과 도구를 제공
할 목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BaaS: Blockchain-as-a-Service)를 제공하고 있
으며 IBM, Amazon, MS 등이 대표적

※ IBM은 2015년 리눅스 재단과 함께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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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자사 Bluemix 클라우드 환경에서 솔루션을 제공(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가장 
많은 기업 고객 보유 등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

※ Amazon은 2016년부터 Digital Currency Group과 제휴하여 블록체인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플
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AWS를 통해 이더리움과 하이퍼레저 패브릭 프로토콜 기반
의 블록체인 개발 도구를 공개

- 스타트업의 경우 BitFlyer, Ripple, Chain, Digital Currencey Group 등이 대표
적이나 암호화폐 이외에 파괴적 혁신을 이끌 스타트업 등장은 상대적으로 저조

그림 5 기존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 및 제휴 현황 (2014-2017)

_출처 : CB Insights (2017)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준 블록체인 투자 트렌드는 AI 분야와 같이 신기술 등장 초기
에 파괴적 혁신을 이끌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이들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여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과는 상이

- Google, Facebook, Uber 등과 같이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산업에 
혁신을 일으켜 급성장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아직 보이지 않음

-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기대만큼 폭발적으로 출현하지 않은 이유는 대기업이 각자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TCP/I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표준이 아직 존
재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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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기존 컴퓨팅 기술을 대체할 
만큼의 블록체인 고유의 비즈니스 영역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

-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기술인 것은 분명하지
만 ‘블록체인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 블록체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
일 준비가 부족하고 아직 경쟁력 있는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블록체인이 뛰어난 처리 능력을 갖춘 기존 컴퓨팅 이상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기존 비즈니스 효율화에 한정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McKinsey에 따르면 블록체인이 새로운 수익모델의 기반이 될 파괴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을 중심으
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블록체인의 진정한 파급력은 AI, IoT 등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되면서 파생될 산업 
생태계 변화와 기술 의존적 사회시스템의 신뢰 기반에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직까지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많지 않다는 사실과 블록체인의 적용 가능성과 
산업적·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구분되어야 함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 단계이고 암호화폐를 제외한 사업영역 역시 작게 형
성된 상태로서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 모델, 표준 및 규제 등의 도전문제에 직면

- 블록체인 간뿐만 아니라 수평 통합을 지향하는 블록체인과 수직 통합을 지향하는 
클라우드 간에 정보 공유를 위한 다양한 연계 방식 필요

※ 모든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기업과 산업
별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존재

- Bitcoin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수요 증가에 따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의 핵심 규칙(예: 블록크기)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정과 복잡성 증가

-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이 추구하는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작업증명’을 수행하는 채
굴의 거대화에 따른 참여자 간 불평등과 막대한 에너지 비용 요구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이 마약거래, 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
써 안전하고 익명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범죄 비용을 낮출 우려 제기

- 개인과 조직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직관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

- 공신력 있는 중앙 기관이 아니라 수학자들과 디지털 기술에 의존해 신뢰를 분산
시키려는 블록체인의 방향은 인간 사회에 새로운 적응 기간과 노력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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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 우위’ 경쟁 본격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무어의 법칙 이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유형의 컴퓨팅 기술로 
양자컴퓨팅, 포토닉스, 메시 컴퓨팅 등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진행

 양자컴퓨팅은 1985년 Feynman이 양자컴퓨터 이론을 제시한 이후, 2011년 D-Wave 
Systems 상용 양자컴퓨터(어닐링방식의 특수목적용) 개발을 계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2018년 50큐비트 수준의 양자컴퓨터(초전도 회로기반 범용) 기술력에 도달

- D-Wave System의 어닐링방식의 특수목적용 양자컴퓨터 개발과 달리 범용 양자
컴퓨터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은 IBM과 Google이며 MS과 Intel 등이 최근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보이며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

- 범용 양자컴퓨터는 IBM, Google, Intel, MS 등이 주도하며 ‘양자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018년에 접어들면서 ‘50 큐비트급’ 양자 프로세스가 공개된 이후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가능성과 이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

- 이들 기업은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서는 50큐비트3) 수준 즉, ‘양자 
우위’를 가늠할 기준으로 제시된 의 양자컴퓨터를 선보이며 양자우위(Quantum 
Supremacy)에 대한 기대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음

※ IBM은 2017년 11월 50 큐비트 프로토타입 공개 / Intel은 2018년 1월, CES 2018에서 49 큐비트 
양자 프로세스 공개 / Google은 2018년 3월, 'American Physical Society'에서 72 큐비트 칩, '브
리슬콘(Bristlecone)'을 공개

- 특히 IBM과 Google은 클라우드 방식의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공개하며 독자적인 
양자컴퓨터 생태계 구축에 돌입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거대 ICT 기업 외에 대학과 스타트업들도 관련 연구그룹과 
공동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터 관련 HW/SW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투자가 증
가하는 상황

- 미국의 Rigetti Computing, IONQ, Optalysys, 영국의 Cambridge Quantum 
Computing, Post-Quantum, 호주의 Silicon Quantum Computing, 캐나다의 
1QBit 등이 대표적

3)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은 양자 스핀, 이온트랩, 핵자기공명, 광자 편광 등 다양하나 현재 개발 중인 대
부분의 양자컴퓨터는 초전도 회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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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범용 양자컴퓨터 개발을 주도하는 Big 4 동향

기업 주요 내용

IBM

- 1985년부터 양자컴퓨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시작
- 1997년 2큐비트 양자컴퓨터 발표
- 2001년 분자 내 원자핵스핀을 이용한 7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숫자 15

를 3×5로 소인수분해 성공
- 2016년 5월 초전도 회로 방식의 5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클라우드 방

식의 양자 알고리즘 개발 플랫폼 ‘Quantum Experience’ 공개
- 2017년 11월 20큐비트 양자컴퓨터 ‘IBM Q’, 50큐비트 프로토타입 공개

Google

- 2009년 D-Wave Systems의 양자컴퓨터 구입 및 연구 시작
- 2013년 NASA와 공동으로 ‘양자인공지능연구소(QuAIL)’ 설립
- 2014년 John Martini 교수 영입 및 초전도 방식 양자 프로세스 개발 시작
- 2016년 ‘초전도 회로를 이용한 디지털 단열 양자컴퓨팅’ 논문 발표4)

- 2017년 22큐비트 양자 프로세스 개발, 하이브리드 방식의 양자컴퓨터를 5년 
내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네이처(Nature)에 기고

- 2018년 3월, 미국 물리학회에서 72큐비트 양자 프로세스 ‘Bristlecone’ 공개

MS

- 2005년 세계적인 수학자 Michael Hartley Freedman 영입하여 위상
(Topological) 큐비트 방식의 양자컴퓨터(HW) 개발 시작 

- 2011년 양자컴퓨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SW) 
개발을 위해 양자구조 및 컴퓨터 그룹(QuArC) 설립

- 2012년 위상 큐비트 모델의 기본 입자가 될 수 있는 ‘마요라나 페르미온
(Majorana Fermion)’ 입자를 델프트 공대 연구진이 관측

- 2016년 Todd Holmdahl을 양자컴퓨팅 HW/SW 개발 책임자로 지정하고 세계
적 전문가 4인(Leo Kouwenhoven, Charles Marcus, Matthias Troyer, 
David Reilly) 영입

- 2017년 9월 개발자 전용 위상 큐비트 양자 OS 및 개발 언어 공개

Intel

- 2015년 델프트공대 양자연구소 ‘QuTech'에 10년간 5,000만 달러 투자발표
- 2017년 10월 7큐비트 양자 프로세스 공개
- 2018년 1월 CES2018에서 49큐비트 양자 프로세스를 공개하며 IBM, Google

에 필적할 만한 수준의 기술력 과시
- Intel은 초전도 회로 방식의 양자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양자 스핀 방식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

_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 작성

4) R. Barends et al., “Digitized adiabatic quantum computing with a superconducting circuit”, 
Nature 534, pp. 222–226, 2016.06.09.



 www.etri.re.kr ●●● 29

 최근 산업계의 놀라운 기술적 진보와 달리 양자컴퓨터의 실용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

- 양자컴퓨터를 구현하는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양자 중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결맞음(coherence)과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자 에러 보정(QEC: Quantum 
Error Correction) 제어가 매우 어렵다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에서 상당
한 진전이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기에 양자컴퓨터 실용화를 단정적으로 예단
하는 것은 부적절

※ Google의 하이브리드 방식, MS의 마요라나 페르미온 입자를 이용한 위상 모델과 Leo 
Kouwenhoven 교수가 이끄는 Delft 프로젝트 등은 이 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시도들

 대다수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범용 양자컴퓨터의 실용화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시뮬레이션, 머신러닝, 신약 및 신
소재 개발, 우주탐사 등 특정 응용 부문에서 차원이 다른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6 양자 컴퓨터 활용 가능 분야

_출처 : Gartn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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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D프린팅 기술혁신 가속

 3D프린팅이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2022년까지 
262억 달러로 고성장(CAGR 27.6%)하며 수평적 성장곡선이 수직으로 전환 전망

- 3D프린팅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이 39.3%로 1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하 독일(9.2%), 중국(7.4%), 일본(6.4%), 한국은 1.8%로 11위

- 산업별로는 기계(18.8%), 항공·우주(18.2%), 자동차(14.3%), 소비재(12.8%), 의료(11.0%)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부품·시제품 등의 제작이 전 세계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

- 사용 용도는 기능성 부품제작, 조립 및 설치 등 단순 시제품 제작에서 실제 산업
현장으로 3D프린팅 기술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

- 미국 Stratasys社와 3D Systems社가 세계 3D프린팅 시장의 21.7%를 점유한 가
운데 최근 HP가 3D프린터 시장에 진출하는 등 산업용 3D프린터 기업이 증가

- PWC에 의하면 2016년 미국 제조업의 52%가 향후 3~5년 사이 대량생산에 3D프
린팅을 사용할 것이며 22%가 같은 기간 급격한 공급망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

그림 7 3D프린팅 사용용도 변화

_출처 : Wohlers Associates (2013), Wohlers Associat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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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산업용 3D프린팅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금속 3D프린팅 기술 수준이 빠르게 발
전함에 따라 관련시장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 Gartner는 2021년까지 새로운 상용 및 군용 항공기의 75%가 3D프린터로 제작
된 엔진, 기체 및 기타 구성품을 사용할 것이라 전망5)

- Wohlers Report에 따르면 2018년 금속 3D프린팅 시장이 비약적 성장을 기록하
여 전체 산업의 21% 성장을 이끌며 12.5억 달러 이상 관련 산업이 확대될 전망

- MIT는 2018년 10대 혁신기술 가운데 하나로 금속 3D프린팅을 선정하고 금속 3D
프린팅의 대중화가 지금의 대량 생산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금속 3D프린팅은 기존 금속 제조로는 불가능했던, 보다 가
볍고 강하고 복잡한 모양의 부품을 생산 가능6)

- 이 같은 기술의 발전은 3D프린팅이 시제품 제작 용도를 넘어 제조현장에서 맞춤
형 생산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Prototyping to Producing)

그림 8 금속 3D프린터 판매량

_출처 : Wohlers Associates (2018) 

 Gartner에 따르면 최근 산업용 3D프린팅이 항공기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소
비재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

5) Pete Bailiere, “Gartner Predicts 2018: 3D Printing Changes Business Models”, Gartner, 2017.12.
6) 2017년 미국 Lawrence Livermore 국립연구소는 전통 제조법보다 두 배 강한 부품을 3D프린터로 제

조했고 GE는 2017년 11월 대형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고속 금속 프린터 ‘ATLAS’ 시험판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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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형 병원이나 의학 연구 기관의 3% 정도가 3D프린터를 보유하여 임플란
트, 의료 도구 등을 제조하고 있지만 점점 증가하여 2021년까지 외과병원의 21%
가 3D프린터를 사용할 전망

- 또한 소비재 영역에서 지역별 3D프린팅 생산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까지 
세계 100대 소비재 기업 중 20%가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

그림 9 3D프린터로 제작된 제품

<GE Turboprop 항공 엔진> <아디다스 Futurecraft 4D 신발>

_출처 : GE (2018), adidas (2018)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에 미칠 영향

- 과거의 산업혁명 기술이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키고 글로벌 기술격차를 촉진시켜 
개발도상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을 가능하게 했다면,

- 3D프린팅은 이와는 반대로 개인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품의 거래를 줄이는 
등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 특히 3D프린팅과 블록체인의 결합은 공급망 관리 자체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제조업은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될 전망

- 즉 3D프린팅 기술은 새로운 컴퓨팅 기술, 첨단소재, 블록체인, 생명공학기술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혁신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안과 안전, 정책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요구

- 이 과정에서 3D프린팅이 제품 설계와 생산을 분리시켜 제품에 대한 책임과 소유
권에 대한 문제와 데이터 형식으로 존재하는 생산 정보로 인한 데이터 규제 정책
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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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물인터넷과 엣지컴퓨팅의 만남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해온 사물인터넷 생태계는 엣지컴퓨팅과 결합하여 
보다 빠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

- Gartner에 따르면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은 엣지컴퓨팅과 결합하여 산업용 사물
인터넷 분석의 60%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7)

- 최근 엣지컴퓨팅이 급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있으며 특히 
GPU기술의 연산능력 향상은 실시간 처리를 요하는 IoT 산업 생태계 확장을 견인

- 엣지컴퓨팅은 기존 클라우드에서 담당해 온 빅데이터 처리기능을 IoT 영역 가까
운 곳에 위치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클라우드 한계 극복

- 과거 PC의 발전이 컴퓨터 대중화를 통해 인터넷 혁명을 초래한 것과 유사하게 엣
지컴퓨팅의 발전은 사물인터넷 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 엣지컴퓨팅은 사물인터넷에게 단순 데이터 수집과 전달 기능을 넘어 산업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분석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인터넷화를 촉진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에서 주목할 트렌드는 엣지컴퓨팅으로 인한 산업용 사물
인터넷(IIoT: Industrial IoT)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

- IoT는 B2C 모델의 소비재 중심 IoT와 B2B 모델의 IIoT로 구분할 수 있으며, 
IIoT는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어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활용해 인간의 의사결
정에 중요한 역할을 지원

※ IIoT는 GE가 Industrial Internet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용한 이후 Internet of Industrial 
Things, Enterprise IoT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

- WEF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으로 인해 창출된 가치는 세계경제의 11%를 차지할 것
으로 추정하고 대부분이 산업용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8)

- IIoT는 Industry 4.0이 추구하는 스마트팩토리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이자 에너지, 
헬스케어, 교통 등 보다 넓은 산업 도메인에 적용

※ 스마트팩토리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그룹들은 GE 등 미국이 주도하는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과 Siemens 등 독일이 주도하는 Industry 4.0으로 구분

-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IIoT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매년 
27.8% 성장하여 9,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7) Eric Goodness et al., “Magic Quadrant for Industrial IoT Platforms”, Gartner, 2018.05.10.
8) WEF,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Unleashing the Potential of Connected Products and 

Services”,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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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IoT vs. IoT vs. Industry 4.0(Smart Factory)

_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 작성

 사물인터넷과 엣지컴퓨팅의 결합은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지금까
지 불가능했거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생산

- 엣지컴퓨팅은 IoT에서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중앙에서 처리하는 클라우드 서비
스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텔리전스를 제공

- Horizon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물인터넷을 서로 연결하여 네트워크 
엣지에서 항공기 추적, 라디오 전파 분석 등의 응용 서비스를 개발9)

표 3 Horizon 프로젝트 응용 서비스

구분 주요 내용
SDR-FM:Speech Analysis

with IBM Watson IBM Watson과 연동해 SDR로 송출되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분석

SDR Aircraft Tracking SDR 송출 데이터를 통해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 추적
SDR-UI:Radio Spectrum

Analysis SDR로부터 송출되는 24MHz~1.75GHz 대역의 라디오 스펙트럼 분석

NetSpeed Horizon에 등록된 기기의 업로드, 다운로드 스피드를 수집, 시각화

Personal Weather Station 기기의 위치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의 날씨 정보 표기

GPS Location 등록된 기기의 GPS 위치 표기
PurpleAir: Air Quality

Monitoring PurpleAir.org와 협력해 기기 등록 위치의 공기 오염도를 표기

_출처 : Horizon (2018)

9) https://bluehorizon.network/documentation/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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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는 2017년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전략을 엣지컴퓨팅으로 확대하면서 서버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제시10)

-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자율주행자동차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데이터 처
리가 중요한 스마트팩토리에서도 엣지컴퓨팅이 핵심 인프라로 인식

 IoT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냉장고, 전구 등 소비자 기술 중심보다 ‘산업의 인터넷
화’라는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

- ‘산업의 인터넷화’는 100년 전 ‘산업의 전기화’와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 의료, 운송, 유통, 스마트시티 등 거의 대부분의 주
요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

- 산업의 인터넷화가 단순 진화가 아닌 혁명인 것은 산업부문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

-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할 점은 항공기와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보다 대상에 따
라 시간, 길이, 부피 등을 부분적으로만 사용하여 결과를 구매하는 ‘성과 경제
(outcome economy)’라는 비즈니스 모델 변화

- 특히 사물인터넷 혁신은 엣지컴퓨팅, 블록체인, 3D프린팅 등의 분산형 기술과 함
께 사용되어 기존 중앙 집중식 비즈니스 생태계에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주목

그림 11 산업 인터넷 확산 경로 및 발전 전망

_출처 : WEF (2015)

10) Athima Chansanchai, “In a new era of intelligent cloud and intelligent edge, Microsoft 
aims to empower every developer”, Microsoft blog,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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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 리스크 확산

 2018년 WEF에서는 5개 부문(경제, 지정학, 환경, 사회, 기술)에 걸친 30대 글로벌 
리스크를 제시하였으며 기술 부문 리스크에 대규모 사이버공격, 중요 정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파괴, 대규모 데이터 사기 및 절도 등 정보보안 위협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을 포함11)

- 특히 30대 리스크 가운데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5대 리스크에 사이버공격과 
대규모 데이터 사기 및 절도 등을 각각 3, 4위로 선정

 MIT Technology Review에서는 2018년 주목해야 할 6대 사이버 리스크를 제시하
였으며 인공지능 무기화, 암호화폐 채굴 해킹, 사회기반시설 해킹 등을 포함

- 이러한 사이버 리스크 확산 트렌드는 초연결 디지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이 변화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표 4 MIT 선정 주목할 사이버 리스크 6대 트렌드

사이버 리스크 주요 내용

인공지능 무기화 인공지능이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오히려 
맞춤형 피싱과 지능화된 공격 기법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사이버-물리
시스템공격

스마트그리드, 교통시스템, 국가 핵심 인프라 등에 대한 공격으로 대규
모 사회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행기, 기차, 선박 등도 예외가 아님

암호화폐 채굴 해킹 암화화폐 채굴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컴퓨팅 파워를 얻기 위해서 수백
만대의 컴퓨터를 손상시켜 이 작업에 악용

개인정보 대량유출 2017년 신용평가기관(Equifax)에서 미국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유사한 해킹이 증가할 가능성 증가

클라우드 내의
랜섬웨어

2017년 워너크라이(WannaCry) 사건과 유사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보관
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 시도

선거과정 해킹 가짜뉴스와 달리 투표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선
거명부 유출, 전자투표 시스템 공격, 선거 결과 조작 등 가능성 증가

_출처 : MIT Technology Review (2018)

 사이버 리스크 확산 배경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
도하는 신기술 등장이 주요 원인이며 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킴12)

- 보안 패러다임이 사이버 리스크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사
이버안보 등으로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증가

11) WEF, Global Risks Report 2018, 2018.01.
12) 이승민, 송근혜, “정보보호동향 및 보안위협 분석,” ETRI,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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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이버 공격이 개인, 기업, 국가에 초래할 피해에 따른 위협이 단순 정보유
출을 넘어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생명 위협으로 확대됨에 주목

그림 12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

_출처 : 송근혜 외 (2018)

표 5 사이버 리스크 종류 및 사례

구분 피해 사례

① 정보유출
[개인] 개인 데이터·생체정보 유출(PC, 모바일, 웹캠, CCTV 등)
[기업] 고객정보유출, 기업 기밀정보 유출
[국가] 국가정보·군사정보 유출, 국가기반시설정보 유출

② 금전·경제적 피해
[개인] 단말기 오작동, 데이터 삭제, 암호화 등 사용불가
[기업] 기업 전산망·시스템 오작동·마비
[국가] 국가기반시설 마비, 재난사고 유발

③ 정신적 피해,
   사회건전성 위협

[개인] 인신공격(사이버왕따, 가짜뉴스 등)
[기업] 기업 이미지 하락(가짜뉴스)
[국가] 사회갈등·대립·혼란조장(가짜뉴스), 건전성훼손(불법·유해정보유통)

④ 생명위협
[개인, 기업] 개인 및 고객의 생명위협(자동잠금장치해킹으로 주거침입, 
개인 의료장비 해킹, 자동차해킹 등)
[국가] 국가를 향한 사이버테러 위협

_출처 : 이승민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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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CT 패권 경쟁, 디지털 냉전 시작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ICT 기술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특히 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

- 2018년 5월 10일, 미국은 백악관에서 Google, Amazon, Facebook 등 미국 주
요기업 CEO가 참석한 AI 서밋을 개최하고 AI 정책·제도적 지원책을 강화함으로
써 중국에 대한 견제 방안을 강화

-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경쟁은 1950년 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분야에서 벌인 경쟁
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ICT 기술냉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미국의 첨단기술 확보가 어려워지자 Alibaba 
등 중국 ICT 기업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접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13)

그림 13 미국(Left)과 중국(Right)의 ICT 관련 규모 비교

_출처 : Eurasia Group (2018)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한 양국의 무역전쟁은 M&A 분야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자국
의 ICT 기업을 인수하려는 중국 자본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

-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 주도권 확보가 시장논리와 함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 전략

※ 2018년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회사 Qualcomm을 인수하려는 Broadcom의 시
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기술기업의 인수합병 시장에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

13) AI 반도체 세계시장 규모는 2016년 60억 달러에서 2021년 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UBS)



 www.etri.re.kr ●●● 39

표 6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제동 건 중국 기업들의 M&A사례

인수대상기업 인수시도기업 제동시점 계약규모
Xerra Hubei Xinyan Equity Investment 2018.02. 5억8천만 달러
MoneyGram Ant Financial Service Group 2018.01. 12억 달러
Cowen China Energy Company Limited 2017.11. 1억 달러
Aleris Zhongwang USA 2017.11. 11억 달러
HERE NavInfo 2017.09. 3억 3천만 달러
Lattice Semiconductor Canyon Bridge 2017.09. 13억 달러
Global Eagle Entertainment HNA Group 2017.07. 4억 1600만 달러
Novatel Wireless T.C.L. Industries 2017.07. 5천만 달러

_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 작성

 ICT 기술 패권 경쟁은 우수 인재 쟁탈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
지능 전문 인력 쟁탈전이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화

- 최근 Tencent는 ‘2017 글로벌 인공지능 백서’에서 전 세계 AI 기업이 필요로 하
는 전문 인력이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80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력 부
족 만성화에 대비 요구

- 미국은 기업차원에서, 중국, 유럽, 일본 등은 정부차원에서 인공지능 고급인력 확
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 이 가운데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할 만하며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
에서 세계를 선도하려는 목표 하에 초·중·고 교육과정에 AI과목을 추가하는 등 교
육의 폭과 방향을 대폭 개선

- 중국은 매년 55억 달러 이상을 AI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투입하고 2030년까
지 AI 산업 규모를 1조 달러로 성장시킬 계획이며, 특히 Baidu는 3년 내에 10만 
명의 AI 기술 인력을 육성할 계획

- 영국은 2017년 ‘영국 AI 산업 육성 보고서’에서 향후 4년간 AI연구에 47억 파운
드 투자, 석박사 학위과정 증설, Alan Turing Institute의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천명

※ Alan Turing Institute를 AI를 위한 국가적인 연구기관으로 만들어 Alan Turing Institute와 파트너십
(튜링 AI 펠로우십)을 통해 국제적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이를 전 세계 모든 전문가에게 개방
하기로 함

- 일본은 ‘인재 육성 태스크 포스’,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추진회의’ 등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20년까지 AI를 포함한 ICT 분야 인재를 
약 4만 8000명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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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한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미·중 데이터 패권 전면전이 확산

- 전 세계 데이터 생산량은 2016년 16조 GB에서 2026년 163조 GB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주요 ICT 기업을 보유한 G2(미국, 중국)는 미래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될 데이터 패권 전쟁 중

그림 14 미국과 중국의 AI 및 데이터 무기화 전략

_출처 : 한국경제(2018), 뉴스핌(2017)

- 미국은 자국 데이터 유출을 우려해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14) 중국은 자국 데이터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 기
업들에게는 데이터를 강제 요구

※ 2017년 11월 미국 국회의원들은 개인정보와 유전자 정보 등 미국인의 기밀정보가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넘어가지 않도록 CFIUS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 미국은 Google, Amazon, Facebook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매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성능에 압도적 우위를 유지

14) 중국 Alibaba 산하 Ant Financial Service Group은 세계 최대 송금업체 미국의 Money Gram을 약 
12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Money Gram이 보유한 막대
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해 인수합병에 제동을 거는 등 유사 사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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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글로벌 시장 확보와 별개로 정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통제를 정
당화하면서 2017년 6월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해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부터 데
이터를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15)

- 중국은 14억 인구가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는 절대 우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 시장에서 조만간 미국을 넘어설 것을 공언

 EU는 회원국의 데이터 주권 보장을 위해 2018년 5월 EU외로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전면 시행

- GDPR은 1995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대체하여 
EU 시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회사와 데이터 처리 대행 회사까지 확대 적용

- GDPR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촉진하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면서 
자국의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반영

- 이것은 곧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이며 데이터 주권 수호가 국
가 자원 보호라는 미래 트렌드에 부합

-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하려는 기업
들의 글로벌 ICT 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

표 7 GDPR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보주체)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 강화

- 개인은 개인정보를 활용·소비하는 처리주체인 컨트롤러에게 개
인 정보처리에 관한 정보화 데이터의 이동·처분을 요구 가능

- 컨트롤러는 법적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정보주체) 개인의
데이터 권리 강화

- 개인은 정보주체로써 GDPR 위반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해당 
기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삭제권,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등을 새롭게 정의
(처리주체) 데이터 처리

투명성 강화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

고 관련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처리주체) 데이터 처리
책임 강화

- 컨트롤러는 GDPR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체계를 갖추고 제3자에
게 전달되는 개인정보가 GDPR을 준수하는지 확인 책임이 있음

위반 시 벌금 - GDPR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4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함

_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 작성

15) 이러한 이유로 Apple이 중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중국 현지 기업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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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 트렌드

1  신국가주의 부상

 중국, 러시아 등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스트롱맨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
국이 주도해온 세계질서에 정면 도전, 세계 패권 경쟁이 본격화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트럼피즘(Trumpism)에서 푸티니즘(Putinism)
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국가주의(Neo-nationalism)가 
전방위로 확산되며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대체

※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작동시
킨다는 이론으로 선진국에서 상당 기간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으나 부의 편중을 극대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다자간 리더십 체제를 흔들며 글로벌 영향력에 있어 새로
운 힘의 균형이 나타나기 시작

- 지금까지 미국은 막대한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했으나 중국과 러
시아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군사 부문까지 대등한 수준으로 근접하려는 움직임

- 최근 정치혼란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서방과 달리 시진핑과 푸틴은 국내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해외로 확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8년 3월 11일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
을 가결하고 3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하며 
새로운 ‘시 황제’ 시대를 예고

※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 18일 러시아 대선에서 76.6% 득표로 4선에 성공하며 24년 집권의 길
에 진입

- 최근 유럽의 경우에도 강한 국가를 기치로 유럽연합의 연대를 거부하고 탈퇴 움
직임이 확대되는 등 하나의 유럽에 균열의 조심을 보이며 신가주의가 부상

 신국가주의는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로 연결되고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전
쟁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통상마찰이 심화될 전망

- 경제적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실리 중심의 외
교적 노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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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파괴적 행동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상태는 일련의 우발적 사
건들로 인해 미·중 간 경제적 갈등이 무력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임

-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쟁자로 변해가고, 이
에 따라 세계는 지금 힘의 균형에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

※ IMF 자료에 따르면 GDP(PPP) 규모에서 2014년 기준으로 중국(182,280억 달러)은 미국(173,930억 
달러)을 넘어섰고, 과학기술과 군사적 발전에 있어서도 미국의 지위를 급속히 추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그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경
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위험 또한 존재

- 하버드대 교수 Graham Allison은 그의 저서 ‘Destined for War’에서 지난 500
년 간 세계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상황이 16번 있었고 이 가운데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 최근 17번째 상황이 진행 중이며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부동의 패권세력 미국
과 충돌하여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란 기존 패권국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과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을 의미하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비유하는 용어로 사용

-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 별개로 미국과 중국 간의 대조적 특성은 두 나라의 향후 
관계를 보다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표 8 미국과 중국의 문명 비교

_출처 : Graham Alli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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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증가와 갈등 고조

 세계는 지난 20년 간 글로벌하게 진행되어 온 세계화, 자동화 등 진보가 가져다준 
번영에 대한 거대한 반동에 직면

- 지금까지 국제 권력을 결정해온 국내총생산, 군비 등 물질적 기반이 아이디어와 
관계 등 비물질적 측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 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시작

- 특히 다국적 기업, 종교단체, 거대 도시 지도자, 범죄 조직 등 지금까지 정부가 
수행해온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춘 행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과 다른 
국제 정치 판도를 형성

- 다국적 기업의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독자적 또는 정부와 함께 공공
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의 기회를 확대

- NGO, 종교 단체 등이 제공하는 식량 원조, 개발 참여 등이 증가하면서 기존 국가
권력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거대 도시가 발전하면서 기후변
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확대

- 인공지능, 드론, 3D프린터, 사이버 공격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초
국가적 테러단체들이 강력한 공격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권
력과의 충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기적으로는(5년)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부상하여 국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
이며 개인, 집단, 비국가 조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제질서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국가 간, 집단 간, 지역 간 다양한 
형태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

- 세계화와 정치‧경제적 불평등 심화, 시민의식 수준 향상, 폭력 시위 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산층의 위기는 사회 전반에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혼
란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포퓰리즘, 이민 배척주의를 표방하는 국수주의가 확산
됨에 따라 국가 간 갈등이 잦아지고 세계적인 무질서와 불확실성이 증가

 장기적으로는(20년) 국내 역학 변화, 국가 간 역학 변화, 장·단기적 상충관계 등 불확
실한 변수에 따라 크게 섬, 궤도, 공동체로 상징되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가 가능

- (섬) 현재 주요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반세계화와 배타주의가 지속되고 국가 간 
협상과 협력이 축소되는 ‘침체가 연속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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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 지정학적 분쟁과 핵위험이 가시화되어 국가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동
시에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이 병행되는 ‘긴장의 미래’

- (공동체) 전통적인 정부중심의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참여자와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거버넌스 제고의 미래’

- 그러나 세 가지 시나리오처럼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미래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과 회복력 그리고 국제적 협력에 따라 보다 풍요롭고 희망
적인 미래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음

표 9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3가지 미래 시나리오

섬 궤도 공동체

<침체의 연속>

- 부의 집중과 불평등 심화
- 다자 무역에서 양자 무역으

로 변화, 반세계화 확산
- 인공지능에 따른 생산성 증

가 및 일자리 감소
- 지적재산권 도용과 사이버 

공격 증가로 인해 정보 공
유 및 협력 약화

- 경제 성장세 둔화로 에너지 
가격 하락, 에너지 생산업체 
경쟁심화, 산유국 경제 위기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물 
공급 위기

- 글로벌 전염병 유행에 따른 
세계 무역 침체

- 신기술로 인한 범죄조직 및 
테러단체 영향 확대

<긴장의 미래>

-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신
흥 강대국(및 도전국가들)
과 미국(및 우방국가들) 안
보경쟁 심화

- 조어도(센카쿠 열도)를 둘
러싼 중국과 일본 군사적 
충돌 가능성 고조

- 서구 금융네트워크에 대한 
러시아 사이버 테러 공격

-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핵전
쟁 발발

- 미-중-러 등 강대국 간 군
축협상 타결

- 북한과 중동의 군사적 불
안을 완화하는 국제안보 
강화

<거버넌스 제고>

- (러) 부패 정부에 대한 시
민들의 저항 및 경제, 정
치 개혁 실현

- (중) 중국 공산당이 민주적 
제도 수용

- (미) 비국가 조직과 연대 
해 거버넌스 조정 및 국제
문제 해결 시도

- 중동 청년들의 정치적 발
언권 확대 및 종교적 극단
주의 배격 확산

- NGO의 네트워크 영향력 
확대

- 지방분권, 시민사회, 기업 
등 이해집단 영향력 확대

- 국가, 준국가, 초국가 간 
협력 분위기 조성

_출처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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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간 분쟁 증가

 주요 강대국 간 이해대립과 테러 위협 지속, 안보취약 국가의 불안정성, 신기술 확
산 등으로 인해 국내 및 국가 간 분쟁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전망

- (분쟁의 확산) 전쟁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국가나 비정부 단체(테러집단, 
반군, 민간기업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이 분쟁에 쉽게 참여할 수 있기에 
미래 분쟁의 범위가 확산

- (분쟁의 다양화) 전통적 군사적 수단에서 경제적 압박, 사이버 공격, 정보전 등 비
군사적 역량으로 분쟁의 수단이 다양해지기에 우주와 가상공간을 비롯한 분쟁의 
영역 또한 다양하게 전개

- (새로운 혼란) 전장에서 적군을 격퇴하는 것보다 소셜 미디어 등 가상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중요 기반시설과 사회적 응집력, 정부 기능을 교란시켜 혼란 초래

 미래의 국가 간 전쟁은 전쟁과 평화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비국가 권력에 의한 혼란, 
기술 진보에 따른 원격전쟁 및 대량살상무기 우려 확대 등으로 인해 특성이 변화

-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제작, 강압 외교, 심리적 강제 등 비군사적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전쟁과 평화의 개념이 약화되고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 로봇, 센서, 3D프린터 등 상업적 기술과 무기가 확대되면서 국가 권위
에 도전하려는 범죄조직,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단체에 의한 혼란 증가

- 초연결성과 고성능의 자율 무기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분쟁 촉발의 잠재적 문턱이 
낮아지고 인간의 개입 없이 원격에서 전쟁 수행능력이 증가

- 기술진보와 전력의 비대칭성이 증가함에 따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제기하는 위협은 새로운 우려를 발생

표 10 국가 간 전쟁 패러다임 변화

_출처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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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거버넌스 다양화

 국가들은 기술, 경제, 환경 변화 또는 내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통치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향후 20년 동안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거버넌스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

- (국가 간)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 수는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개인과 
극단주의들에게도 힘을 부여한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경기침체, 국제적 이민 증가 
등으로 인해 다수의 민주국가들의 힘이 약화

- (국가 간) 반면 중국, 러시아 등은 인공지능, 데이터 등을 반정부 표현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국민들을 통제

- (국가 간)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등의 기술변화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정책과 기
준을 제정하는 능력을 훨씬 앞서가고 민간과 과학기술자, 정부 간 이해관계가 다
르기 때문에 다양한 미래 이슈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

- (국가 내) 국민에게 안전과 번영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불만족 간 갭이 커지
고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16)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으로 국내 문제 및 국경을 초
월하는 문제 해결에 의문을 제기

- (국가 내) 경제 성장률 하락과 소득 불평등 심화가 세계화에 대한 좌절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변동성이 큰 기술과 산업 부문에서 승자독식 현상이 확대됨으로써 승
자와 패자 간 불평등이 증가하는 등 정부 역할을 놓고 벌어지는 충돌이 증가

 특히 인구통계학적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 각국의 국가 기능 실패로 인한 장기적 
사회 혼란은 인간의 국제 이동성을 증가시켜 국가 거버넌스를 더욱 압박

-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난민 누적 인원이 
6850만 명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난민 5000만 명을 상회

-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등 중동
과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발생

- 이와 같은 난민 유입 증가는 국가 안보와 각국의 정체성 문제와 맞물려 극우 포
퓰리즘 요구를 강화하는 등 국가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 또한 국가 간 환경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환경문제로 인해 2050년까
지 2500만 명에서 10억 명에 이르는 국제 인구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중요한 점은 향후 인간의 국제 이동의 규모와 영역, 복잡성이 매우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

16) 2015년 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2007년 45.2%에서 2014년 41.8%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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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세계 주요 난민 현황

_출처 : 조선일보 (2018.06.20.)

 국가 간 분쟁,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국제 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은 증가하나 국가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세계적 온난화, 에너지 부족, 불법 이민, 유행병 등 글로벌 이슈는 개별 국가의 거
버너스 역량 한계를 실감하도록 하면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증가시킴

- 이 과정에서 UN을 비롯하여 다자간 국제기구의 역할은 강화될 것이나 국가 간 
이해관계 속에 영향력이 증대된 강대국 간의 의견 대립은 거세질 전망

※ 미국이 탈퇴 또는 파기한 국제기구·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17.1), 파리기후변화협약
(2017.6),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2017.10), 이란 핵협정(JCPOA, 2015.5), 유엔인권이사회
(UNHRC, 2018,6)

- 국가와 기업의 특정한 이해에 초점을 둔 임시적이고 쟁점 위주의 국제 협력 방식
은 국제기구의 응집력과 방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으로 작용

- 또한 국가, 민간 행위자, 정책 공동체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식 격차가 크기
에 집단적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국제 거버넌스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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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 트렌드

1  선진국들 성장 정체와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지속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적극적 정책개입 등을 통해 단기적 경기 활성화에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은 1.4% 수준으로 여전히 낮을 것으로 전망됨17)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겪었던 미국과 유럽 각국들은 통화정책 등 다양
한 처방을 통해 저성장 탈피를 시도했고 최근에는 경기를 어느 정도 회복

※ World Bank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2018년 경제성장률을 2.2%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16년의 1.6% 성장률에 비하면 뚜렷한 경기회복세

표 1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구분
경제성장률 - 시장환율기준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 2.4 3.0 3.1 3.0 2.9

선진국18) 1.6 2.3 2.2 1.9 1.7
신흥국 3.7 4.3 4.5 4.7 4.7

_출처 : World Bank (2018)

- 하지만 선진국들의 호전된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는 하락하고 
있어 향후 10년간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은 1.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 저하로 인한 자본
축적 감소, 고령화, 총요소생산성 약화 등이 원인

 러시아,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 회복으로 2018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소폭 
증가하고 10년간 잠재성장률은 4.3% 수준으로 전망되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

- 2018년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인도(7.3%), 중국(6.4%)에 의해 견인

- 향후 10년간 신흥국들의 잠재성장률은 4.3% 수준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지난 5
년 간(2013 ~ 2017년)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0.5% 포인트 상승된 수치

- 2010년대 중반까지는 선진국에 거주하는 약 10억 명이 세계 소비의 3/4을 차지했으나 
향후에는 신흥국들 내 약 20억 명의 새로운 중산층들이 세계 소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

17) 세계은행, “2018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2018.1.
18) 미국, 유럽,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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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등 새로운 경제 패권의 성장

 중국은 2000년대의 두자릿수 성장을 거쳐 2010년대 후반인 현재 6% 이상의 성장률
을 꾸준히 유지하며 경제 구조의 내실을 다지는 중 

- 2017년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6.5%를 초과한 6.9% 성장을 보이면서 
2010년 이후 7년만에 상승세로 전환

- 이러한 성장은 환경 개선과 부채 축소 등 정책 추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진
핑 주석이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 중고속의 안정 성장)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

※ 2017년 중국 GDP는 82조 7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조 위안, 달러로는 1조 2000억 달러가 증가

그림 16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PPP 기준, 단위: %)

_출처 : IMF (2018)

 중국의 경제적, 외교문화적 영향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머지않아 미국, 유럽연합(EU)보다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 2017년 말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명목 상 세계 2위,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1위로서 세계적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로 자리잡음

※ 중국은 2010년부터 명목 상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보였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2014년부터 현재
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규모를 보유

-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과 통화스왑 체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은 중국 경제의 대외 영향력을 강화

- 또한 중국은 장기적 영향력 확보의 수단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저개발 
국가 등에 대외 원조, 경제개발협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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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인도는 중국을 뛰어넘는 빠른 경제 성장과 젊은 인구 구조
로 인해 차세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 중

- 인구와 자원 등 규모 측면에서 높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주목 받았
던 인도는 정치적 불안정성 등에 의해 경제 성장이 저해되어 왔음

- 하지만 2015년부터 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며 6%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로 부상

※ 2014년 5월 수립된 모디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확대, 제조업 육성, 인프라 개발 등을 강조하는 '모디
노믹스'를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이 가속

그림 17 세계 경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PPP 기준, 단위: %)

_출처 : IMF (2018)

- 폭스콘, 록히드마틴 등 세계적 기업이 인도에 진출함에 따라 2016년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대비 36% 증가한 68조 원 규모

- 인도의 중위연령은 2015년 기준 26.6세로서 세계 중위연령 29.6세보다 젊고 중국
(37세)에 비해 10살이나 젊어 향후 경제 성장 지속에 유리

※ 인도의 중위연령은 2030년 31.2세, 2050년 37.3세인 반면 중국의 중위연령은 2030년 43.2세, 
2050년 49.6세로 예측되고 있어 경제적 활력면에서 인도가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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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무역 재등장

 미국을 시발점으로 한 보호무역의 부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메가트렌드
였던 국제자유무역 기조에 이상 신호가 발생

- 미국이 2017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등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 전쟁이 시작

-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은 
반(反)세계화와 경제 국수주의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런 추세는 전 세계로 확산

※ 보호무역의 확산과 더불어 2017년 상반기 G20 국가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총 123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24% 늘어났으며 미국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도 42% 증가 (34건)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고 
중국산 1300여 제품군에도 고관세를 매기는 등 전방위적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

- 미국의 공격적인 보호무역 주의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콩, 자동차 등 106개 제품에 
고관세를 매기기로 하고 미국 국채 매입 중단을 시사하는 등 즉각적 보복 조치

-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갈등은 국제적 공조, 해외직접투
자, 문화교류 등이 꾸준히 증가해왔던 지난 수십 년간의 트렌드에 반하는 움직임

-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부정
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등 세계 경제의 변화를 전망

표 12 과거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경제 충격

_출처 : 매일경제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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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 주의의 부상은 특정 강대국 지도자에 의한 한시적 정책이 아닌 세계 경제
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세계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WTO 체제 하의 보호무역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자
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해왔으나 최근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중심

- 또한  보호무역 정책이 이민, 해외직접투자 등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
도 제한을 강화하려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자국우선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 특징

- 이러한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의 배경에는 개발도상국의 노동공급 증가, 해외업무
위탁 증가, 선진국 중간-중산층 공동화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개발도상국의 노동공급 증가) 우선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가는 개발도상국 노동력
이 세계에 공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었고 이는 결국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에 지
급되는 임금 하락을 야기

※ Autor, Dorn, and Hans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한 미국 제조업 고
용의 4분의 1이 중국산 수입품 증가에 기인

- (해외업무위탁 증가) 생산프로세스 일부의 해외위탁 또한 주로 개발도상국에 노동
집약적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나타나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 하락을 유인

- (선진국 중간-중산층 공동화) 기술편향적 과학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개발도상국 노동공급 증가로 말미암은 선진국 내 중간-중산층 공동화는 
선거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보호무역 정책을 실현하도록 유인

※ 선거권자가 가진 생산요소 중 노동의 비중이 높을수록, 선거권자의 자본량이 평균적 자본량에 비
해 작아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수입 관세, 보호무역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이 Mayer 등이 주창한 
중간선거권자 모형

-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등장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세계
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러스트 벨트에 기반한 지지층을 가진다는 세간의 평에 부합

- 결국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는 일시적 정책 변화라기 보
다 경제 세계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반대급부로 등장한 구조적 문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등에게 여전히 유효한 
경제 성장의 전략일 수 있어 향후 세계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될 신흥 개발도상국들
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블록의 형성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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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 확대

 자본주의 경제발전, 세계화, 산업구조의 변화, ICT 기술발전, 고령화, 제도적 요인 
등에 의해 경제적 부와 소득의 양극화는 계속 진행 중

- 2017년도 세계적 부의 규모는 280조 달러로 북미(36%), 유럽(28%), 아시아-태평
양(20%)이 전 세계 84%의 부(wealth)를 소유19)

-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세계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 상품이 선진국으
로 수입되면서 선진국의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

- 또한 산업구조 변화로 일반사무직, 생산직노동자, 기술공 등 1, 2차 산업 일자리
는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수요는 확대되면서 산업간 양극화도 심화

※ 미국 경제학자 Milanovic 등은 세계화가 활발히 진행된 1988∼2008년 기간 동안 고소득국가의 중
하위 소득자층은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세계적 양극화가 발생했음을 주장

- 자동화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저숙련 노동자 고용이 감소하면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존재

그림 18 1988 ~ 2008년 기간의 소득수준별 실질소득 증가율

_출처 : Lakner and Milanovic (2016)

19) 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book 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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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경제와 산업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경제활동인 디
지털 경제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전자상거래, O2O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경제활동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기업 운영 방식, 정부의 정책 설계와 추진 등 사회 전반적 변화가 진행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ICT 상품의 세계 무역 규모는 12% 증가했고 2010년부
터 2016년까지 OECD 회원국의 ICT 서비스 수출 규모는 40% 증가

- 전자상거래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으로서 2020년에는 국가 간 전자
상거래 규모가 9940억 달러에 달할 전망

그림 19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전망 (단위: 십 억 달러)

_출처 : AliResearch-Accenture, Global Gross Border e-Commerce market 20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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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의 확대는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 또한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데 
2021년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량이 초당 1.9테라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

그림 20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모 전망 (단위: 초당 테라바이트)

_출처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 전통적 국가 간 경제 교역을 대체해내가고 있는 디지털경제의 성장에 따라 세계 
경제 내에서 전통적 재화와 서비스의 비중은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

※ 국제무역 증가에 따라 재화와 금융 서비스의 세계 교역량은 세계 GDP 대비 비중은 53%를 차지했
으나 이후 디지털 재화 증가 등에 의해 40% 수준으로 감소

그림 21 전통적 재화 및 금융서비스의 비중 변화 (1980-2014년)

_출처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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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의 확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작용
- 디지털 기술 혁신은 기업의 진입장벽 해제, 거래비용 절감, 가격 투명성 증가 등

을 통해 기업환경을 변모시켜 역동적인 혁신 창업 생태계를 성립
- 한편으로는 디지털기술의 자본편향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거대 다국

적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도 발생
- 디지털경제의 발전은 업무 방식, 부가가치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유연한 노

동, 임시적 고용, 시간제 고용 등 고용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유인
-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이 감소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분업이 활성화

되면서 무역이 성장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무역의 성장세가 크게 나타났음





Ⅴ

사회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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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도상국 인구는 급증, 선진국 인구는 정체
3. 세계 중산층 인구 및 도시 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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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 트렌드

1  고령화 및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인구 증가는 지속되지만 인구 증가율은 낮아지면서 인구의 연령 분포에 변화가 시작
되었으며 2050년에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구촌 인구의 25%가 고령자로 바뀔 전망

-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세계 인구는 75억5천만 명이
며 2023년 80억 명, 2037년 90억 명, 2055년 100억 명에 도달할 전망20)

- UN이 제시한 인구전망 중 낮은 출산율 등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70년대부
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것도 가능

그림 22 세계 인구 증가 전망

_출처 : UNDESA (2017)

-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젊은 연령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 중이며 2030년 
14억 명, 2050년 21억 명, 2100년 31억 명이 60세 이상 인구일 것으로 예상

- 2017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9억 6천만 명으로서 세계 인구의 13% 수준으로  
매년 3%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은 이미 인구의 25%가 60세 이상

- 고령화는 세계 전 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2050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세
계 전 지역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이 25% 이상일 것으로 예측

20) UN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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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빠른 고령화로인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2017년 8월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725만 7288명)가 전체 인구(5175만
3820명)의 14.02%를 차지해 공식적인 고령 사회21)로 진입

- 2017년 한국 전체 인구는 5,144만6000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 중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1%까지 증가 예상

- 2017년 인구 구조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 형태이나 2060년에는 고령화로 인
하여 60대 이상이 두터운 모습으로 변화될 전망

- 통계청은 한국이 2026년에는 65세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바
뀔 것으로 예상

- 한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데 17년이 걸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였고 그만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준비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 등이었음

- 국내 고령화 추세와 관련하여 일자리를 둘러싼 노인과 젊은이의 경쟁, 연금·보건
의료 등 복지‧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

그림 23 국내 고령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및 인구 피라미드

<고령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인구 피라미드>

_출처 : 통계청 (2016)

21) UN 분류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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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개발국‧개발도상국 인구는 증가, 선진국 인구는 정체

 유럽 등 선진화된 지역의 인구 성장은 정체되는데 비해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 위
치한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는 지속

- 2050년까지 인도,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공화국, 미국, 우간다, 인도네시아 등이 세계 인구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22)

-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로서 2050년에는 아프리카 인구가 현재
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인구증가가 저개발국가들에 집중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빈곤, 식량부족, 양극화, 
사회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인 중국의 인구증가률이 감소하면서 2024년에는 인도가 
최대 인구 국가로 부상하지만 세계 인구 중 아시아의 인구 비중은 천천히 감소

※ 아시아 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빠른 아프리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2100년 경까지 아시아는 세
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

- 결과적으로 향후 인구 증가분의 대부분이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들에서 발생하
고 아프리카 지역 인구와 무슬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24 지역별 인구 증가 추세

_출처 : UNDESA (2017)

22) UN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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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중산층 인구 및 도시 인구 증가

 향후 15~20년 동안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와 인구 비율
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전 세계 중산층 비중은 27% 수준이었으나, 2030년에는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23)

-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중산층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아
프리카 등 신흥개도국의 중산층 증가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중산층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향후 연간 0.6%,  
아시아 중산층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연간 9%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인도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중국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50년에는 인도가 세
계 최대의 중산층 소비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

그림 25 지역별 중산층 소비지출 비중의 변화 (2000-2050)

_출처 : OECD (2010)

 세계적 도시화로 인해 향후 30년간 25억 명이 도시인구에 편입되어 2017년 현재 
55% 수준인 세계 도시인구 비율은 2050년 68%에 이를 전망24)

- 현재 지역별 도시인구 비율은 북미(82%), 라틴아메리카(81%), 유럽 (74%), 오세
아니아(68%), 아시아(50%), 아프리카(43%) 등으로 집계

- 향후 30년간 도시인구 증가의 90％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발생하면서 인도 4억1천
600만 명, 중국 2억5천500만 명, 나이지리아 1억8천900만 명이 새로 도시인구에 편입

- 세계적인 도시화는 사회 인프라,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새로운 갈등 발생과 혁신의 창발을 유인할 것으로 전망됨

23) KPMG(2014), Future State 2030: The global megatrends shaping governments
24) UNDESA, 2018 세계 도시화 전망,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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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의 소득과 지위 향상

 세계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인구 증가
가 활발할 저개발국가의 여성 지위 향상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존재

- 지난 수 십년 간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구매력과 사회적 지위가 증가
한 것은 사실이나 남성 대비 여성 취업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움

그림 26 주요국들의 여성 취업률 추이 및 남성 대비 여성 취업률 비중

< 여성 취업률 > < 남성 대비 여성 취업률 비중 >

_출처 : ourworldindata.org (2018)

-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에게 전통적 성 역할을 기대하는 관습은 여전히 남
아있으며 특히 저개발국가들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노동 연령에 도달한 인구가 주로 나타날 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
은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

- 저개발국가 여성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와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
도들은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음

- 각 지역별로 여성의 역할과 상대적 보수가 현재 그 지역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 
수준까지 향상된다면 세계 GDP는 2025년까지 10% 이상 증가 가능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대비 여성 취업률, 남
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 등은 아직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

-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8년 45.%, 2017년 52.1%, 취업자 가운데 여
성 비중은 1988년 40.1%, 2017년 42.5%,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2011년 
57.9%, 2017년 63.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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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적 현상이 되어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

 결혼관의 변화, 부양과 양육의 개념 변화, 독거 노인 증가, 이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는 추세

- 유엔에 따르면 2016년 세계 1인 가구 비중은 15% 수준이었으며 특히 유럽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등은 40%를 초과

- 유럽 외 지역에서는 일본(32%), 미국(28%), 캐나다(28%) 등이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7%로서 국내 가구 유형 중 1위로 나타났음

그림 27 세계 1인 가구 비중

_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 경제 성장과 기술의 발전은 1인 가구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 주요 원인이며 프라
이버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부상, 여성의 자립능력 강화 등도 주요한 원인

-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한 배우자를 잃은 
노령자층이 홀로 살아가기 시작해 1인 가구 증가세를 가속

- 타인의 간섭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경향이 강해진 젊은 세대들과 재혼 대신 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이혼자들의 증가 또한 1인 가구 증가의 요인

- 세계적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량 포장된 식료품, 소형 가전제품, 2인승 자동차, 
혼자 떠날 수 있는 여행상품 등 다양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



Ⅵ

환경 트렌드
1. 뜨거워지는 지구, 답보하는 공동 대응
2. 자원 공급의 불안정성 증가
3. 인간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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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환경 트렌드

1  뜨거워지는 지구, 답보하는 공동 대응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주된 원인으로서 인간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들이 지목됨

- IPCC는 지난 1880~2012년 기간 동안 지구 온도가 0.85℃25) 상승했으며 
1983~2012년은 지난 800년 중 가장 따뜻한 기간이라는 보고를 제시

그림 28 전지구 평균 육지-해양 표면온도 편차26) (1850~2012년)

_출처 : IPCC (2015)

- 전지구의 평균 해수면 또한 1901~2012년 기간에 0.19m27) 상승했으며 19세기 중
반 이후 해수면 상승률은 그 이전 2천년의 평균 상승률보다 크다는 분석이 제기

- IPCC는 지구 온난화 주요 원인으로서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지목

-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눈‧빙하 감소는 강우량, 해수 염도‧산성도 
등을 변화시켜 식량생산, 생태계, 인간의 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침을 지적

25) 온도상승폭에 대한 추정치이며 90% 신뢰도에서 0.65~1.06℃의 구간을 보임
26) 1986~2005년 평균 온도에 대비한 육지, 해수면의 온도 변화로서 1850년에는 1986~2005년 평균 온도

에 비하여 낮았지만 점차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지난 160 여 년간 0.85℃ 수준의 온도 상승이 나타남
27) 해수면 상승폭에 대한 추정치이며 90% 신뢰도에서 0.17~0.21m의 구간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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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들 중 위해 수준이 높거나 위험에 노출된 대상의 
취약성이 높은 ‘주요 위험’28)은 아래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 기후 현상에 의한 직접적 피해들인 폭풍 해일, 해수면 상승, 연안 지역 범람, 일
부 도시의 내륙 홍수, 폭염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 및 생계 지장의 위험

(2) 극한현상이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와 핵심 공공서비스의 와해를 야기하면서 발
생하는 시스템 위험

(3) 식량과 수자원 불안정 및 비 도시 생계와 수입 손실의 위험29)

(4) 생태계, 생물다양성, 생태계 재화,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손실의 위험

 2017년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협정30) 탈퇴 선언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온난화 대응 국제 공조 체계에 혼란이 발생

- 미국의 파리협정 참여가 중국 등의 참여를 유인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31) 미국의 
탈퇴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야기

- 또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에 대한 미국의 출연32) 또한 보류 선언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국민의 복지, 에너지 주권, 경제부흥을 위한 움직임

※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은 2025년까지 270만개 일자리 손실과 에너지 산업 및 제조업 생
산력 저하 등을 불러와 미국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입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이후 드러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동참의지 약화 등은 
향후 온난화 대응의 국제 공조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

- 미국의 탈퇴 선언은 단순한 일개 국가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가장 많은 온실가스
를 배출하는 선진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포기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은 경제 성장의 부산물인데 개발도상국들이 파리협정에 동참한 상
황에서 미국의 탈퇴 선언은 지나친 이기심으로 해석 가능

28) 주요 위험을 도출하는데 고려된 기준은 위험의 규모, 영향 발생 확률, 위험의 비가역성, 발생 시기, 취
약성 및 노출의 지속성 혹은 위험 저감 잠재성의 한계 정도 등

29) 이들은 특히 빈곤계층에게 중대한 위험으로 작용함
30) 2016년 11월 발효된 기후협정으로서 2018년 현재 UN 가입국 전체가 실질적으로 참여 중
31) 파리협정 이전의 교토의정서체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협정이며 미국의 참여는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이끌어내
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32) 미국은 GCF에 30억 달러 출연을 약속한 바 있고 오바마 행정부 때 10억 달러를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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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식량 등 생존에 필수적 자원의 공급 불안정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은 기후 변화와 맞물려 물, 
식량 등의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할 위험이 증가 중

- 전 세계의 물 수요는 인구증가, 경제발전,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연간 약 1%씩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년 동안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최소 1개월 동안 물 부족을 겪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현재 36억 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2050년까지 최대 57억 명까지 증가 예상

- 수자원의 품질 역시 향후 20년간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원인으로 비료와 
농약 사용, 산업폐수와 도시민 생활폐수 등의 증가가 지목

그림 29 가용 수자원 대비 취수량에 따른 물부족 위험 수준33) (2014년 현재)

_출처 : ourworldindata.org (2018)

 사막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면적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산출량 감소 등
으로 인해 늘어나는 식량 수요 대비 식량 공급의 안정성이 하락

-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은 세계 인구는 2015년 8천만 명, 2016년 1억 800만 명, 
2017년 1억2천400만 명 등으로 나타나 식량 부족 인구가 매년 증가 중

- 식량 부족 인구 발생의 원인은 자연재해,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공급의 감소와 
더불어 지역‧국가간 충돌과 분쟁 등으로 분석

- 식량 공급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과 홍수, 
영토 분쟁 등에 따른 농업 용수의 가용성 감소가 지목

33) 가용한 수자원량 대비 연간 물사용량이 80%를 넘을 경우 물부족 위험 매우 높음(extremely high 
stress) 지역으로 분류



2018 글로벌 트렌드

78 ●●●  미래전략연구소
 

3  인간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의 증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의 증가는 향후 전 세계 환경 관련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
-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새로운 정책 시행이 없을 경우 미세먼지로 불리는 입자

상물질(PM)에 의해 발생하는 조기사망자 수는 2050년까지 두 배 증가하여 3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며 미국 또한 
오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조기사망, 입원, 급성 호흡기 질환 등이 2030년에 수
천건 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우 입자상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중국에 인접하고 있어 대기오
염에 의한 건강 상의 위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

그림 30 2010~2050년 환경위험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34) (단위: 백만 명)

_출처 : OECD (201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발생은 현재 데이터에 의해 입증된 것보다 더 심각해질 것
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위험은 非OECD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OECD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에 존재하

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위해성에 대한 현재 지식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
- 하지만 잔류축적독성물질, 내분비교란 화학물질 및 중금속의 위해성에 대한 제한

된 현재 지식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발생할 위험은 심각한 수준
- 2050년까지 세계 화학산업의 판매량은 매년 약 3%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특히 非OECD 국가들의 화학물질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져 이들 국가에 화학물질
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34)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 시행이 없는 경우에 예상되는 환경위험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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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화학물질의 위해성 사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취약 그룹 일부 관련 화학물질들

암 전체
석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벤젠, 일
부 금속, 일부 농약, 일부 용매제, 
자연 독소

심혈관 질환 특히 노인들 일산화탄소, 비소, 납, 카드뮴, 코발트, 
칼슘, 마그네슘

호흡기 질환 어린이, 특히 천식 비흡입성 입자,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탄화수소, 일부 용매제

알레르기와 과민증 전체, 특히 어린이 입자, 오존, 니켈, 크롬

생식 출산가능연령의 성인, 태아 폴리염화비페닐(PCBs), DDT, 프탈레이트

발달 태아, 어린이 PCBs, 납, 수은, 기타 내분비 교란물질

신경계장애 태아, 어린이 PCBs, 메틸수은, 납, 망간, 알루미늄, 비소, 
유기 용매제

_출처 : OECD (2012)

 입자상물질을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발생 등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
축, 화학물질에 대한 각국의 규제 등 다양한 대응책이 발동되었으나 그 효과에 대해
서는 여전히 미지수

-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파리기후협약은 그 자체로서 미세먼지와 각종 
탄소‧질소‧황화합물에 대한 국제적 공동 규제의 일종이나 공동 대응의 효과가 발
현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바젤 협약(유해한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몬트리올 의
정서(CFC 및 기타 오존고갈물질), 로테르담 협약(유해화학물질의 수출), 스톡홀름 
협약(잔류유기오염원) 등 공동 대응책이 존재하나 위험 감소 효과는 제한적

- 최근 어린이, 노령자 등 유해화학물질 취약 계층에 대한 화학물질 위험성에 대한 
교육,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





Ⅶ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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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의미와 전망

글로벌 트렌드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속적이고 거시적인 힘의 원천으로 그 파급력은 국
가, 경제, 사회,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그 동안 큰 변화 없이 진행되어 
온 메가트렌드는 최근 기술, 정치, 사회, 경제, 환경 영역에서 등장한 예상치 못한 변수
들로 인해 미래사회를 매우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개별 트렌드가 다른 영역의 힘
들과 결합하면서 나타날 미래를 전망하기에 앞서 현재 드러난 각 영역별 트렌드가 지
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기술] 기하급수적인 ICT 기술의 발전은 정치적 패권주의와 맞물려 신냉전을 야기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산업인터넷, 3D프린팅 등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 자체
의 Breakthrough를 넘어서며 불연속으로 보일 만큼의 양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서로 
다른 진화 궤적을 따라 발전하는 이들 기술은 서로 융합하고 교차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가능성과 새로운 위험을 만들 것이다. 기술의 변화 속도와 범위는 기존 사회경제시
스템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며 산업과 노동구조 재편을 강요할 것이다. 한편 
기술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기에 미래 기술패권을 잡기 위한 강대국 간의 경쟁은 국제정
치가 전개되는 양상과 맞물려 신냉전시대를 만들고 있다. 특히 ICT 기술역량이 경제력
과 군사력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강제할 수 있는 힘으로 인식되면서 글로
벌 기술패권 경쟁은 견제와 압박이라는 강대국 간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냉전
시대에 자국우선주의에 기반 한 비대칭적 기술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 글로벌 리더십에 균열이 발생하고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미국의 일극 시대가 저물고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사라질 것이다. 미국 리더
십의 균열은 이미 진행 중이며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다. 주요국의 스트롱맨들의 
등장은 신국가주의를 낳으며 다자간 리더십 체계를 흔들고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낳으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신기술 확산, 경제 저성장, 환경 문제, 사회 갈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통치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거버넌스는 더욱 다
양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다자주의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나 비토세력
의 증가는 또 다른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은 지속될 것이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자주의를 대신
할 대안은 없기에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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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 우려를 증가시킨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나타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세계화, 국제자
유무역 기조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의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등장
한 보호무역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국제 교역 증가에 반하는 새로운 추세다. 보
호무역주의의 재등장은 특정 국가, 특정 행정부의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세계화, 자동
화 등 지난 반세기의 대표적 메가트렌드의 부작용이라 볼 수 있는 양극화에 대한 불만
이 투영된 것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소득과 자산이 양극화되면서 성장에서 소외된 중간
계층은 우파 정권, 자국우선 성향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했다. 주류 경제학은 보호무역
주의의 비효율성과 폐해를 지적하지만 경제 논리가 정치적 선택 위에 설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유례없는 효율성을 보였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훼손되기 시작한다
면 개발도상국, 저개발국들의 미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계층들 간 갈등은 새로운 포용을 요구할 것이다. 북미와 유럽
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 포진한 
저개발국들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계속 태어나고 있다. 구매력을 갖춘 새로운 중산층들
이 선진국이 아닌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들에서 대거 등장할 것이다. 선진국의 부유한 
노년층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이 가진 노동력과 역동성을 직간접적으로 요
구할 것이다.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젊은 세대들은 각자가 속한 커뮤니티의 기성 세
대와는 교육, 문화, 소비행태, 가치관을 달리할 것이다. 저개발국의 신세대 여성은 자국
의 문화와 전통을 굴레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지구촌 전체에서, 각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포용이 요구될 것이다. 포용과 이해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환경] 환경문제가 지구적 위협 요소로 부상하나 공동 대응은 어려울 것이다. 각 국가
들은 식량 확보, 수자원 확보, 환경오염물질 대책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
이다. 식량, 물, 환경오염물질 등은 모두 과거에 축적된 환경 문제에 깊이 영향을 받는 
문제들이며 세계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천천히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숙제들이다. 지구 
온난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기후변
화에 대한 국제 공조 분위기가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산업화, 도시화를 진행시킬 저개
발국,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은 매우 불만스러운 일
일 것이다. 미래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는 쉽게 와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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